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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급자재 사이니지, 벽은 누가 먼저 여는가
석고보드는 이미 붙었다. 퍼티가 마르는 중이고, 도장은 내일이다. 그 벽에 다음 달 55인치 화면 아홉 대가 걸린다는

사실을, 벽을 세운 팀은 듣지 못했다. 내역서에는 '영상장비 — 관급자재'라고만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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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 정리

01 석고보드를 닫기 전, 180kg이 걸릴 자리를 먼저 세운다

02 전원은 화면 뒤에서 끝나고, 배관은 커넥터 머리가 지나가야

한다

03 공정표 위에 사이니지의 이름을 다섯 번 올린다

04 준공 서류가 닫힌 뒤에도, 화면은 그 벽에 남는다

본문 속 수치

55인치
그 벽에 다음 달 55인치 화면 아홉

대가 걸린다는 사실을, 벽을 세운

팀은 듣지 못했다.

20kg
패널 한 대를 20kg 안팎으로 잡으

면 아홉 대가 180kg, 여기에 브래

킷 무게가 더해진다.

100mm
스터드 사이에 50×50 각파이프

프레임을 세워 슬래브에 고정하

고, 그 위에 합판 18T를 화면 외…

150mm
앞으로 당겨 점검하는 팝업식 브

래킷을 쓰면 벽면에서 화면 앞면

까지 150mm 안팎이 필요하다.

관급으로 나온 사이니지는 장비보다 순서에서 먼저 틀어진다.

누가, 언제, 벽과 전원을 놓고 마주 앉는가의 문제다.

관급이라는 두 글자가, 벽의 주인을 둘로 나눈다

관급자재 분리발주는 발주기관이 화면을 따로 계약해 현장에 내려 주

는 방식이다.

건물을 짓는 시공사의 도급 내역에는 화면이 없고, 화면을 납품하는

업체의 계약서에는 벽이 없다.

화면을 버틸 벽체 보강, 화면 뒤 전용 콘센트, 신호선이 지나갈 배관.

적용 디스플레이

멀티비전·비디오월 · DID·사이니지 모

니터

구성 요소

CMS·스케줄 송출 · 콘텐츠 제작 · 3D 모델링·설계 ·

LED 컨트롤러·송신카드 · 미디어 플레이어·셋탑

진행 단계

현장 실측 → 구성 제안·설계 → 제작·발주 → 설치·

시공 → 시운전·인수 교육 → 운영·유지보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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